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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해양유물은 ‘염전 무자위(수차)’

- 염전서 바닷물 끌어들이는데 사용 -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4년 개관 … 유물기증을 위한 시민참여 독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9월의 해양유물로 선정된‘염전 무자위(수

차)’를 소개했다.

무자위는 천일제염을 하던 염전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데 사용했던 

물건으로, 지역에 따라 ‘무자새’·‘자새’·‘물자새’·‘수리

차’·‘수차’ 등으로 불린다. 

무자위는 수차(水車)의 우리말로 물을 자아올린다는 의미로 담고 있

다. 

 

가운데 축에 나선형으로 발판을 붙인 무자위의 형태는 물레방아 바퀴

를 닮았으며 한쪽에 수구(水口)를 달아 퍼 올린 물이 흘러나가도록 만

들어졌다.

 

물레방아가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무게로 위에서 아래로 돌며 방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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찧는다면, 무자위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돌며 물에 잠긴 날개가 물

을 퍼 담아 올린다.

무자위의 아랫부분을 물에 잠기게 설치하고 사람이 올라서서 날개를 

밟으면, 바퀴가 돌며 물을 밀어 올리게 된다. 하지만 사용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져 양수기로 대체되면서 지금은 보기 어려워졌

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

시될 해양유물 확보를 위해 인천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물기증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어민, 어시장과 항만 노동자들

의 생활자료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기증과 관련한 

문의는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담당자 ☎044-200-5232)를 통해 할 수 

있다. 

임현택 시 해양항만과장은 “매월 「이달의 해양유물 소개」를 통해 

소중한 해양문화재의 가치를 시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면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기증 운동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해양역사를 

후대에 널리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9월의 해양유물 ‘염전 무자위(수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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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월의 해양유물 「염전 무자위(수차)」 

현대 | 140×108.2×47㎝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